
광주극장이 개관 90주년을 맞아 새로운 4K레이저 영사시

스템을 갖추고, 이를 기념하는 첫 기획전으로 ‘4K CINEMA

GWANGJU’를개최한다.

이번행사는27일부터7월6일까지열흘간광주극장에서열

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

와 동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

상자료원이 후원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3년 시작된 고향사

랑기부제에참여한기부자들의응원에힘입어마련됐다. 4K

디지털 복원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상영은 향상된

환경에서 고전의 감동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한국영상자료원이 복원한 김소동 감독의 ‘돈’(1958)

과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1949)은 각각 27일과 29일에

상영된다.

‘돈’은농사꾼봉수가사채꾼의꾐에빠져구제품장사에나

섰다가 사기단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는 이야기다. 1950년대

후반 농촌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마음의 고향’은 극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한 작

품으로,산사의동승인도성과아들을잃은미망인의관계를

통해모정과갈등,성장의이야기를담았다.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는 6월28일과 7

월2일두차례상영이예정돼있다.특히이날오후4시에는이

명세감독이광주극장을찾아상영후관객과의대화를갖는

다.비내리는골목에서시작된살인사건을둘러싸고우형사

가단서를좇아범인을추적하는이야기를다룬작품이다.

일본애니메이션상영작도함께한다.오토모가쓰히로감독의

‘아키라’(1988)가 6월28일과7월1일스크린에걸린다.제3차세계

대전이후재건된네오도쿄를배경으로,정부의비밀프로젝트에

휘말린소년테츠오와그의친구카네다의이야기를다룬다.

오시이 마모루의 ‘공각기동대’(1995)는 6월29일과 7월6일

상영된다.서기 2029년, 인간의뇌가통신네트워크의일부가

된사회를배경으로‘고스트’를해킹하는범죄를다루며인간

의정체성과기술의경계를질문한다.

소마이 신지의 ‘이사’(1993)는 7월6일 관객들과 만난다. 부

모의이혼소식을들은초등학생렌코가친구들과함께일상

을견뎌내며,부모가다시함께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과

정을담은영화다.

조나단글레이저의‘존오브인터레스트’(2023)는6월30일과7

월6일상영된다.아우슈비츠수용소장루돌프회스부부의일상

을통해극단적인대비를그려낸다.다섯아이를끔찍이아끼는

가정적인아버지이자동시에누구보다효율적으로학살을계획

하는나치장교인회스의이중적모습은극도의긴장을안긴다.

마지막으로 스탠리 큐브릭의 ‘배리 린든’(1975)은 6월29일

과 7월5일에상영된다.아일랜드청년배리가귀족사회로진

입해몰락하기까지의과정을그렸다.촛불과자연광만을조명

으로활용해18세기를유화처럼재현했다는평가를받는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9천원, 실버 7천원이며 3편·5

편 패키지로도 구매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 광주극장 지정

기부자는자유관람이다. /최명진기자

뱜돈 뱜인정사정볼것없다 뱜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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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극장4K영사첫기획전‘CINEMAGWANGJU’

김소동 ‘돈’븡이명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오는7월6일까지복원고전·국내외명작상영

고전의숨결
4K스크린으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15(제8955호) 문화

우리가활용하고있는현재의주역은건위천,곤위지로

시작하여수화기제.화수미제로끝나고다시건위천으로

순환하는주(周)나라때만들어져사용한역이다.

주역의 첫번 째 괘인 건위천은 양효 여섯 획이 나란히

있는괘로서,즉상괘하괘가모두건천(乾天)인중괘(重

卦)로이루어져중천건(重天乾)이라고도한다.

먼저건위천괘의길흉을한마디로단정하고있는단사

(彖辭), 또는 괘사(卦辭)를 보면 ‘건(乾), 원형이정(元亨利

貞)’이라 하고 있다. 즉 ‘건은 크게 형통하되 바르게 하면

이롭다’는의미이다.

상전에서는‘천체의운행은언제나강건하고쉬는것이

없는 것과 같이, 군자는 스스로 노력하여 멈추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해서 ‘상왈천행건군자이자강불식(象曰天

行健君子以自彊不息)’이라고말한다.

문언전(文言傳)에서는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해 말

하길, ‘크다는 것은 선함이 자라나는 것이니 원자선지장

야(元者善之長也)이고형통하다는것은아름다움이모여

있는것으로형자가지회야(亨者嘉之會也)이며,이롭다는

것은 올바름이 화합하는 것이니 이자의지화야(利者義之

和也)이고바르다는것은사물의줄기가되니정자사지간

야(貞者事之幹也)’라고말했다.

이로써 군자가 행하여 가는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사

덕(四德)을 말하고 있으며 건(健)은 강건하여 나아가고

멈추지않는것으로크게형통을얻는것이지만,항상올

바른길을따라일을행하여야하는도를밝히고있는것

이다.

건괘의상(象)을보면건은용(龍)으로여섯용이천하

를 다스리고 있는 육용어천지과(六龍御天之課)이고 용

이위치에따라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는용시변화

지상(龍示變化之象)이며,용이승천하기위한물을얻기

어려운 곤용득수지상(困龍得水之象)이고 만물이 비로

소 바탕과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만물자시지의(萬物資始之意)의상이다.

건위천괘가뜻하고있는것은군자(君子),명예(名譽)를

의미하고 양(陽)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양의 성격인

정신과마음으로평생살아가는일생이며이러한집단이나

조직,회사등에몸담고있는사람으로서재물등물욕(物

慾)보다는명예,철학,종교등정신적가치를중시한다.

건천(乾天)의 상의(象意)는 하늘, 아비(父), 인군(仁

君),시작,큰것,사람머리,금,옥,얼음,차고굳세며둥근

것,둥근과일,음력4월,서북방,전쟁,검은빛,모든것이

열리는시기등을뜻한다.

건위천괘를득괘하면,보통은공직계통에종사하는사

람으로볼수있고최고의존귀한운세로서보통인에게는

오히려대길(大吉)이변해서대흉(大凶)이된다.

부단한노력과인내로써꾸준히나아감이좋고모든일

에급진적으로추진함은이롭지못하며건괘는보이지않

는 무형(無形)으로 내실이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

다. 또한 강강(剛强)하고 굳건한 양효 여섯 육용이 서로

잘났다고경쟁하고있고양으로만구성되어치밀함이부

족하며계획적이지못하여거칠고빈틈이많다.

육변서(六變筮)로 건괘※상왈(象曰), 하늘의 운행은 영원하니 군

자가스스로이것을본받아쉬지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彊不息,乾以六龍

之象).이월부터팔월이전에생하면득시(得時)가되어복이깊고차괘는4월

에속한다(生於二月至八月以前得時也爲福之深蓋此卦屬四月).납갑(納甲)

은甲子,甲寅,甲辰,壬午,壬申.壬戌이고차용(借用)은壬子,壬寅,壬辰,甲午,

甲申,甲戌이다.사월및납갑이본명인자는부귀하고비록효위(2,5효)를잃

어도또한복이되고선한사람이된다(四月及納甲本命者富貴,雖失爻位亦

爲福善之人).건금이가을에왕함이니,급시가못되고납갑이아닌자는빈천

하다(乾金秋旺如不及時不納甲者,貧賤).비록효위가마땅하더라도또한분

주하게수고로이역사하며거짓된무리가된다(雖當爻位亦有奔走勞役矯詐

之徒也/矯詐,교사남을속이고기만함)의불변괘를얻으면,효위에

따라해석은다르지만일단은바라는바는마음뿐이고형

태가없는것이므로통달하지못한다.교섭,상담,이익등

은 손실로 판단하는데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은 상전(象

傳)에 자강불식(自彊不息)이라 했으니 자기 스스로 굳건

하게노력하는것을멈추지않아야한다.

주거, 주소등은건괘는육용이위치에따라변화의도

(道)를보여주고있음으로불안하고여행은육용이함께

하는 형상이니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출한 사람은 서

북방으로여러사람들과동행하여대도시로가고있고돌

아오기는힘들다고판단한다.혼담등의경우는이뤄지지

않는경우가많은데,다만여자가상대남자를점하는것

이라면건(乾)은남편이니강건해의지할수있음으로좋

은인연으로보고,남자의경우에상대여자를점해건괘

를얻은경우라면상대여자는내괘외괘가모두강건완

고해혼인은불가하다고판단한다.잉태등임신(姙娠)의

유무는잉태라고본다.병(病)은건용(乾龍)이변화가심

하여전염성유행병,머리와신경계통의병이고양(陽)이

충만하여 붓는 부종(浮腫), 불식(不食), 변비, 월경불순

등으로 보며 증상은 안정을 잃고 경과도 좋지 못하여 점

차무거워지고결국절망에이른다.

일반적으로 상하괘가 같은 중괘(重卦)를 만나면 병점

에서는 완치불가로 본다. 특히 건위천 불변괘를 득괘할

경우여자가강경함이지나쳐풍파를일으킬수있다.

날씨는 계속 맑은데 여름에 점했을 때에는 가물고, 계

속 맑은 때에 건괘를 득괘하면 이제 양이 극(極)에 이르

러음이되므로비가온다.가을은맑은날씨로좋은날이

고겨울은혹한(酷寒)에큰눈이온다.물가,주가등은천

정높이있다.

건위천불변괘를얻었을경우에점고(占考)하는한가

지방법으로소장생괘법(消長生卦法)을보면,건괘는양

(陽)이차올라지뢰복(地雷復)에서시작하여임(臨), 태

(泰), 대장(大壯), 쾌( )에서건괘(乾卦)로변하여다

시 음(陰)이 자라는 천풍구(天風넌), 둔(遯), 비(否), 관

(觀),박(剝),곤(坤)이된다.

따라서동효가없는경우에는이러한소장의생괘에따

라건괘는택천쾌에서천풍구의방향으로변화과정에있

거나그와반대로천풍구로부터택천쾌로가는변화과정

에있음을알아야추단(推斷)할수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오행역(五行易)을 활용하는 방법

인데 건괘는 건금궁(乾金宮)의 수괘(首卦)로서 각효에

비신(飛神)과육친(六親)를붙여서판단한다.

비신과 육친을 붙이면 좌측 표와

같다.만일동효가없는경우에는점

한 날이 자(子)날이면 자오충(子午

)으로 오인 관귀효를 암동(暗動)

해 충( )하니 관귀(官鬼)가 발동

해 재해, 방해, 장애가 있다고 보아

뜻한 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동봉일충이사산(動逢日 而事散)이라고도한다.

‘모인의병세여하’를문점해건위천불변괘를얻은 ‘실

점예’에서,일본의역점의명인아라이하쿠카(新井白娥)

는다음과같이점고했다.

그는자

신의 비

법인 ‘건

곤동화육

물신법 ’

(乾坤同化六物新法)을 활용해 초효의 변화로 과거를 추

적하고 상효를 변화시켜 미래의 변화를 예견한 다음, 초

상효를동시에변화시켜새로운괘를추찰하여병의진행

과정을예단한다.

건위천괘의 초효를 변화시키면 천풍구(天風넌)로 과

거에 주색음행(酒色淫行)에 빠져 악병(惡病)에 걸렸음

을 알고, 상효를 변화시켜보면 택천쾌(澤天 )가 되어

이병의 독이 머리로 올라와 ‘쾌괘( 卦)로 무너지는

모습’이되니목숨이위태함을알수있으며,초상효를동

시에변화시켜보면택풍대과(澤風大過)가돼‘대과는주

춧돌이약해무너지는상’이고 ‘관곽에못질을하는모습’

이돼사망에이르게된다고점단해적중했다.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

(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제18강】1.건위천(乾爲天)上
“건(乾),원형이정(元亨利貞)”

同人선생의易經강좌

【동인선생강좌개설안내(062-654-4272)】

시대와정서,양식의뚜렷한대비를이루는두작품이광주

시립교향악단연주로펼쳐진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

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향 396회 정기연주회 ‘Cont

rast’다.

이날 무대의 문을 여는 작품은 고전주의 음악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베토벤 ‘피아노협주곡5번’이다.이곡은피아노협

주곡의 전기를 이룬 기념비적 작품으로 장려하고 위풍당당

한곡상과탄탄한구조가특징이다.섬세함과강인함을겸비

한피아니스트임주희(사진)가협연한다.

임주희는9세의나이로러시아백야의별페스티벌에서마린

스키오케스트라와협연을펼치며세계무대

에데뷔했다.2014년서울시향협연을계기로

마에스트로정명훈이이끄는아시아필하모

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꾸준히협연을이어나갔다.

이어지는 곡은 프로코피예프가 고단했

던생애의끝자락에남긴‘교향곡7번’이다.이작품은초기프

로코피예프의 강렬한 모더니즘과 후기 작품들의 서정성이

융합된독창적인음악세계를보여준다. /최명진기자

‘Contrast’…시대를가로지른두걸작의만남

오늘시향정기연주회…피아니스트임주희협연

광주를 기반으로 한 창작공간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가유럽예술계와의본격적인교류에나섰다.독일뮌

헨의 창작 플랫폼 PLATFORM과 협력해 지역 예술

가파견및전시에참여하며,국제무대에서의활동을

확장하고있다. <사진>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지난 4월 구혜영 작가를 뮌

헨에 파견했다. 구 작가는 자아와 타자의 간극을 ‘사

이’의개념으로풀어내며,공존과경계넘나듦의이미

지를탐구해온작가다.

그는 뮌헨 시청사 내 공공 전시공간에서 열리는 국

제교류전시 ‘Want to stay where I have never been

(가본적없는곳에머물고싶다)’에참여했다.이번전

시는 뮌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 예술 프로젝트가

공동기획했으며,한국·독일·이탈리아작가들의레지

던시체험기반작품들을소개한다. /최명진기자

호랑가시나무창작소,국제예술계활동가시화

구혜영작가,독일뮌헨시청갤러리전시참여

CMYK


